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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의 봄바람이 좀 더 오래 향기로워진다

- 인천시, 쥐똥나무 가로수벽 전정시기 5월 → 6월로 조정 - 

- 꽃과 향기 좀 더 오래 즐길 수 있어, 7천만 원 예산절감 효과도 -

인천광역시는 가로변 수벽으로 많이 식재돼 있는 쥐똥나무의 전정시

기를 5월에서 6월로 전환해 시민들이 좀 더 오래 쥐똥나무의 향기를 

느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.  

수벽은 도로과 인도 사이의 울타리로, 작은 나무를 심어 만든 벽을 

말한다. 

쥐똥나무는 4월부터 6월까지 나팔처럼 길쭉한 모양의 작은 흰색 꽃들

이 다발로 피는 꽃으로, 향기가 짙은 것이 특징이다. 인천시 내 관내 

수벽은 약 75만m에 달하며, 그 중 쥐똥나무 수벽은 약 12.8만m이다.

그동안 시는 쥐똥나무를 다듬는 전정작업을 5월에 실시해 왔다. 그러

나 올해는 쥐똥나무의 꽃과 향기를 시민들이 좀 더 오래 즐길 수 있

도록 꽃이 지는 6월로 전정시기를 늦추기로 했다.

전정시기를 한 달여 가량 늦추게 되면 전정작업에 필요한 예산도 줄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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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 7천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. 이 같은 쥐똥나무 수벽 관리방

식 개선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일이다.

박세철 시 녹지정책과장은 “집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쥐똥나무의 

꽃향기가 멀리까지 은은하게 퍼지나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

음을 달래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.”고 말했다.

<사진> 쥐똥나무 사진


